
만나다

KAPE의 발견2

“행운의 연속” 
제6읗i전국切食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를

마치며

건국대학교 황나린, 강혜진

제6회 전국대학생

돼지부문 대상 시상식 （이원복 지원장님, 강혜진, 황나린, 백종호 원장님, 윤갑석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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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뿐만 아니라 실기를 

현직 평가사분들께 

직접 배우는 기회를 갖는 것은 

분명 식육산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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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원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에서 교육받는 중 （지성환 교관님, 강혜진, 황나린）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제6회 전국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 

에서 돼지 부문 대상을 수상한 건국대학교 축산식품공학과 

황나린, 강혜진입니다. 시상식이 지난 지 5일 정도 됐음에도 

아직까지 대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총 9팀, 18명이 예선 경쟁을 했습니다. 참가자 모두 

실력이 출중한 동기와 선배들이어서, 사실 저희가 예선을 통과할 

거라고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카페나 심지어 기숙사 1층에 비치된 의자에서도 함께 

하면서 서로의 공부를 점검해나갔습니 다.

그리고 학과 게시판에 걸린 본선 진출자 명단'에서 저희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从区고 게시판 앞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m 지역예선을 

통과한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서 이 이상의 행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월 10일 본격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이하 축평원） 서울지원이 위치한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에서 소 • 

돼지 부문 교관단의 이론과 실기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속대학 대표로 선발되어 본선에 진출하게 된 것이기에 경건하고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교육 첫날 

공판장까지 가는 그 어려운 길 서먹했던 다른 대학 본선 진출자들. 

무서워 보였던 교관분들이 이렇게까지 익숙해지고 함께 할 때 

즐거워질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한 달간 너무 친숙해진 탓에 

돼지도체마저 귀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물론 교육을 받으면서 즐겁고 신기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장소가 멀어 아침잠을 이겨내고 오전 6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본선준비와 학교 과제 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은 학교 강의실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축산물 도체 품질평가를 직접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전부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론과 실기평가 

준비과정에서 축평원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회 참가 전에는 막연히 축산물등급판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딘7制는 있겠지' 했습니다. 그 기관이 축평원이고 이 기관이 

단순히 등급판정 업무만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 돼지의 

이력제 및 축산물 유통정보 분야 또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이 人囹입니다. 대회에 참가해 교육을 받으면서 축평원의 

역할을 이해하게 됐고, 축산물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이 기관에 

대한 신뢰와 흥미 또한 높아졌습니다. 교육받았던 서울지원은 

최고의 교육환경과 강의를 제공해주셨습니다. 교육환경을 관리 

해주시고 학생들 모두에게 격려와 힘을 주신 이원복 지원장님, 

저희의 돼지 스승님 지성환 교관님, 소 팀의 교육과 전체적인 이론 

교육까지 도맡아 열강해주신 박승필 교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환경과 강사진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

11


